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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속속 중단 매일경제

시중은행이 속속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과 모기지신용보증 대출을 중단....

가계 대출이 증가해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라는 분석....지난달 기준 4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32조3708억원으로 9월 잔액보다 6조3000억원가량 늘어....

달러 두둑이 쌓아둔 은행권, 美대선 불확실성에도 '차분' 서울경제

4년 전 미 대선 당시의 ‘트럼프 쇼크’와 달리 국내 은행권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와 배치....

한미·한중 통화스와프와 미 연준의 초저금리 유지 기조로 위기 시에도 달러를 조달할 길이 넓은 상황....넉넉한 달러예금도 안심요인... 

DGB캐피탈 500억원 증자…DGB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강화 아이뉴스24

DGB캐피탈이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 레버리지배율 부담이 컸던 터라 자본 확충으로 내실 다지기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

이번에 증자로 자기자본이 늘면 레버리지배율은 8배 아래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

치솟는 전셋값에 5대 은행 전세대출 첫 100조 돌파 아시아경제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시중은행 전세대출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시중은행의 지난 10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1조6828억원을 기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른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다소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설 수 있다"

병원 간 만큼 보험료 더 내고 덜 내는 ‘4세대 실손’ 한겨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상반기에 대폭 바뀌어...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고 상품구조도 큰 틀이 바뀔 전망...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

보험사, 미성년-취약층 상대 소송 내부통제 강화 동아일보

앞으로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져....

보험사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 내부 심의와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쳐야....

라임 이종필 '특혜 펀드' 개설…"증권사, 불법수익 방조" 매일경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자신과 지인 등 소수를 위한 펀드를 설계하면서 상당한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

"이런 전용 펀드를 만들어 준 판매사는 자산운용자가 손쉽게 불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1인가구 투자자 60%가 ‘주린이’ 헤럴드경제

‘동학개미’ 열풍을 이끈 20~30대 투자자들 가운데엔 1인 가구들도 대거 섞인 것으로 파악....응답자 가운데 64%는 올해 처음 주식 계좌를 열어....

투자자산을 뜯어보면, 단연 주식의 비중이 커져... 올해 주식 비중은 12.3%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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